
2007년 8월 29일 수요일 / 불기 2551년제 643 호 5buddhanews.com

팔공산 은해사에서 3.5km 위쪽에 덩그렇게

떠있는운부난야(雲部��). 

팔공산 주맥이 줄기차게 뻗어내려 지혈을 뭉쳐

놓은 곳. 좌청룡 우백호가 튼튼하게 외호하고 앞쪽

에 눈을 거스르지 않는 높이로 코끼리 형상의 산이

버티어 지혜를 지켜주는 천하에 둘도 없을 도량. 팔

공산 운부암(雲浮庵)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. 그러나

그 그림은 뙤약볕 아래 노곤해진 한가로운 풍경화

가 아니라 늦더위보다 더 뜨거운 구도열기가 뿜어

져나오는선불(選佛) 도량의진경이다. 

이제 일주일 후면 하안거 해제 날. 운부난야의 선

사들은올여름안거에서무슨소식을들었을까?

정갈한 도량에서는 발자국 소리도 너무 크게 들

려 뒤꿈치를 들어야 했다. 땀을 닦아내며 보화루에

앉으니 선계(仙界)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온

몸의 더위를 씻어 주었다. 정면은 보물 514호 청동

보살좌상이 모셔진 원통전이고 우측은 운부난야,

선방이다. 왼쪽은 요사채인 셈인데 벽에 달마 대사

가그림으로화현해객들에게주의를주고있었다.

‘달마 스님은 참선 중. 선원 스님들도 공부 중. 참

배는조용히…’

딱, 딱, 딱!

선방에서죽비소리가들린다. 슬쩍다가가들

여다보니 눈빛 형형한 선사들이 조용히 움

직이는데 동작이 물 흐르는 듯하다. 일어나 좌복을

반듯하게 챙겨 놓고 뒷문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어

느새 원통전으로 들어가는 선사들의 행렬. 열 두 분

이다. 사시예불시간이다.      

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몸 빠른 선객 한 분이

달려와 제지했다. 말은 하지 않고 다만, 손짓으로

“사진 찍지 마시오.”하는 듯 했고 눈빛으로는“한

번만더찍으면가만안둘테다”하는것같았다. 

근엄하게 이어지던 사시예불이 끝나자 선사들은

다시물이흐르듯움직였다. 

점심공양을 하고 포행을 즐기는 두 시간. 선사들

은 모두 각자 행동했지만 도량 안에서는 각자의 행

동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어지는, 전체 속의

각자일뿐이었다.

커다란 목탁이 울린 것은 오후 2시 정각. 스님들

은 호미와 괭이 등을 들고 마당가로 모였다. 잡초를

뽑기에 여념이 없었다.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자 역

시손사래를친다.  

12명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열둘인 듯 하나인 듯

거스름이 없는 이유는 뭘까? 적게는 30안거에서

많게는 80안거(40년)를 일념정진 해 온 구참수좌

들이기 때문이다. 신참선객일수록 대중이 많은 처

소에서 대중의 정진력에 동화되는 것이 좋고 구참

일수록 단출한 처소에서 정진해야 화두를 순일하

게 할 수 있다고 한다. 

백운심처(白雲深處)의운부난야. 

‘북마하 남운부’란 말이 있다. 옛날부터 최고의

수행처하면북쪽에서는금강산마하연을남쪽에서

는 팔공산 운부암을 꼽았다. ‘영남의 3대 도량’으로

는 선산 도리사와 팔공산 성전암 그리고 현풍 도성

암을 꼽는데, 운부암이 선원을 열지 못하던 시절에

만들어진말이기때문이다. 

근현대를대표하는선지식성철스님은이도

량에서 홀로 한 철 수행을 하고 두 철 있을

필요가 없었다고 한다. 그래서 향곡 스님에게 자리

를 넘겨주고 주고 떠났는데“내 공부는 여기서 끝났

다”고했다고전해진다. 성철스님뿐이아니다. 동산

운봉 경봉 향곡 한암 청담 스님 등 선지식들이 두루

거쳐 간 수승한 도량이다. 그러나 48년이나 선방 문

이 닫혀 있다가 1998년 지금의 선원장 불산 스님이

일타스님을모시고다시문을열어12~15명의구참

수좌들이활인검을벼리는도량으로자리잡았다. 

운부난야는두가지별명을갖고있다.

우선‘망각의 도량’이다. 선원장 불산 스님의 설

명이 명쾌하다. “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와서

두어달살면건망증환자가돼요. 자꾸잊어버려요.

자꾸 잊어야 공부가 되잖아요. 우리 공부란 게 잊는

공부거든요”한곳으로마음이골똘해있기때문일

것이다. 화두가 성성하여 일상의 행동들은 망각의

강물에 던져지는 것이다. 어느 때 그 강물마저 잊을

날오도송이툭마른벼락처럼터져나올것이다. 

또하나의별명은‘판검사도량’. 선원이문을닫고

고시생을치던시절이있었는데유독이곳에서공부

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했다. 박철언(前 정무장관)을

비롯해48명의판검사를배출한도량이다. 세속공부

가 그렇게 잘 되는 곳에서 출세간의 공부가 안 된다

면어불성설이아니겠는가?

운력이 끝나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청소를 하

고선방도청소했다. 청소도다끝난듯한데, 선방에

나오는 스님이 없었다. 사진이라도 한 컷 찍고 싶은

욕심에한스님에게물었다.

“오늘은참선안하십니까?”

“운력하면서참선다했는데또무슨참선?”

“선방에서…”

“아, 앉아서하는참선은저녁에나하지…”

더 있어서는 안 될 곳이란 생각이 밀려왔다. 주섬

주섬 가방을 챙겨서 나오다가 뒤돌아보니 아, 보화

루가구름위에떠있질않은가?  

영천/글∙사진=임연태기자

※금주‘불교문화클러스트사하촌을가다’는쉽니다

탐방 하안거 해제 앞둔‘운부난야’

운부선함록(雲浮禪啣錄)
-변윤-

구름이내려와산이된

산에는불가사의한꽃이피고

산색(山色)따라꽃이진다네

낭랑한새소리, 물소리모두어

지하수가샘솟는그명지에운부난야가있네

항상흰구름으로떠있는보화루

천신(天神)들이내려와입정(入定)에든

선정삼매(禪定三昧)의연못물에는

하안거(夏安居) 눈푸른선승들

물구나무서거나거꾸로앉아좌선중

세상밖의사람들은그것을실상(實相)이라하네

의정(疑定)의물결밑으론

한낮의뜨거운햇빛도들어오지못하는데

이마음의해저밑을

서슬한달빛이꿰뚫고있네

알길없는

구름길

안은한신선의경지

사시사철의흐름조차잊고사네

구름부리밑선당(禪堂) 가까이쏟아지는

여울물소리바람이일고꽃이피고

흰구름따라선객(禪客)이모여들고

산색이저물면꽃이지네

■운부난야에서하안거를나고있는시인변윤(정송) 스

님을 만나“공부가 잘 되십니까?”물었다. 스님은 대답

없이가버리더니잠시후다가와서불쑥종이한장을내

놓았다. 시인은시로대답하는것이제격이다.

은해사운부암운부난야에서안거중인스님들의사시예불모습. 안거철선방대중들의일거수일투족모두가참선그자체다.

운력도참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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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충망안정갈한좌복도참선이다.

12선사들 일념정진…말없는 눈빛으로“사진 찍지 마시오”

포행∙운력 모든 행동 열둘인 듯 하나인 듯 거스름 없어

성철∙동산 스님 등 두루 거쳐…‘판검사 도량’으로도 유명

태아영가49재엄마, 아빠참회기도안내
(2007년 대학입시 수험생 기도와 구병시식해드립니다)

망태아는 낙태된 생명입니다. 부모의 업으로 태어나지 못한 생명입니다. 그 업보로써 태아영가와 악연이 되어 많은
고통을 받게 됩니다.
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태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영가를 위하여 다음생 좋은 인연으로

맺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.

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: 양력 9월 2일 - 일요일
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: 양력 10월 21일 - 일요일
기도는 입재 / 3재 기도 : 양력 9월 23일(일) / 5재기도 : 양력 10월 7일(일) - 관욕

7재 기도 : 양력 10월 21일(일) - 회향)
분유(우유), 과일, 사탕, 초코파이 등
(5재 관욕에 필요한 태아 비누,수건,양말, 옷, 신발 등 )
국민은행 217801-04-021932 (구담사) /    농 협 225051-51-113712 (구담사)

기도안내

준 비 물

계좌번호

1호차 : 조계사 앞(7:00)⇒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(7:10) ⇒ 길음역 10번 출
구(7:10) ⇒ 미아삼거리역1번출구(7:20) ⇒ 수유역1번출구(7:30)
⇒도봉산역(8:00)⇒일동시내⇒구담사

2호차 : [지하철 7호선] 태릉역5번 출구(7:20) ⇒ 노원역3번 출구(7:30) ⇒
도봉산역(8:00) ⇒ 의정부터미널 앞(8:20) ⇒ 일동시내 ⇒ 구담사

3호차 : [지하철 3호선, 7호선]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
앞(7:20) ⇒ 강변역 테크노마트앞(8:00) ⇒ 일동시내 ⇒ 구담사

4호차 : [지하철2호선]강변역 테크노마트앞(8:00) ⇒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
정거장(8:05) ⇒ 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밑(8:20) ⇒ 구담사

5호차 : [지하철1, 2호선]신도림역 1번출구 육교건너 푸르지오앞(06:30) ⇒
[1호선]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(06:35) ⇒ [5호선]목동
역 1번출구 좌측(06:45) ⇒ [3호선]일산 백석역 7번출구(07:15)⇒
원당역 6번출구(07”30) ⇒ 의정부터미널(08:10)⇒일동시내 ⇒ 구
담사

구담사 찾아오는길

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
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/ TEL : (031)533-2855, 2584
홈페이지 : 주소창에“구담사”를 쓰세요. http://gudamsa.org

※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


